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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음악 창조를 위하여

나    운   영

   

    무릇 시대성과 민족성을 망각한 예술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술이라 할 수 없다. 아무리 그 작품이 민족

적이라 하더라도 현대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 골동품적 가치밖에는 없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그 작품이 현대

적이라 하더라도 민족성을 띠고 있지 못하면 외국인의 모방에 그치고 말아 좋게 말해서 2세적인 작품으로 전락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서양음악을 공부하기는 했으나 동양음악 내지 한국음악을 더 사랑하며 우리 음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체성을 살려 서양음악의 모방

이 아닌 동시에 동양음악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음악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악을 창조해 보려고 부심

腐心하는 중에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사람에 비하면 훨씬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본사람들은 구미區美의 유행을 재빠

르게 받아들여 유사품, 모조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 버리는 문화상文化商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아직까지

도 자기네들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배외拜外(외국의 문물·사상 따위를 숭배하는 것) 사상과 배외排外(외국의 문물·사상 등을 배척하는 것) 사상은 그 발음은 같

되 전연 상반된 것이나 민족문화를 창조하는데 있어서는 똑같이 큰 해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보다 배외拜外적이라면 우리는 혹시 배외排外적이나 아닐까? 즉 우리가 민족성을 운운하고 주체 

의식을 내세우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외국문화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일본 보다 뒤지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나 세계적인 흐름, 현대사조를 모르는 까닭

에 부지불식간에 이에 역행하는 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문화적으로 고립되어서는 민족성이고 주체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외국 문화를—소위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

일 것이 아니라 직수입하되 우리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까닭에 거의 중독상태에 빠져 있지나 않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구미의 대학

의 출장소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뚜렷하고도 올바른 목적의

식을 가지고 오로지 민족성과 시대성을 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재출발 아닌 새출

발」을 다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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